
‘생활이’ 꽃피다 ㅣ 문화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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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문화가 있는 고양
고양시 곳곳에서 피어난 문화의 꽃들을 만끽하는 방법, 

고양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에 답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뮤지컬부터 감성적인 피아노 연주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공연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동네 낡은 목욕탕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엄마를 따라 아주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선녀님’을 만나 한바탕 

신나게 놀며 펼쳐지는 가슴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판타지 뮤지컬.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뮤지컬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아람 로열 클래식 Ⅲ 

피아니스트 유자 왕 리사이틀

파격적인 의상과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나타나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중을 놀라게 하는 마성의 피아니스트 

유자 왕. 컨디션 난조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대신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에 

오르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팬데믹 

속에서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아니스트로 꼽히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고양아람누리 상주단체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신작 <어린왕자>

동화 ‘어린왕자’가 움직임이 강조된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스타일로 새롭게 

제작된다. 공연배달서비스 간다는 

<템플>, <돛닻> 등 상주단체 신작으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높은 완성도로 관객과 

평단의 애정어린 지지를 받고 있다. 신작 

<어린왕자>는 <템플>의 콤비 민준호 

연출가와 심새인 안무가의 결합만으로도 

2022년 상반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김현수의 스윗클래식 Ⅱ>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의 작품을 통해 우아하며 

고풍스러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마티네 콘서트가 찾아온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이 기대되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과 함께 

모차르트의 극장 지배인 서곡, 모차르트 

교향곡 29번 1악장, 그리고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이 연주된다.

일시	 6.9.(목)~12(일) 목, 금 13:20 / 

	 토, 일 11:00, 14:00, 16: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티켓	 덕지석 60,000원, 

	 선녀님석 50,000원

일시	 6.10.(금)~11(토) 금 19:30 / 토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티켓	 전석 45,000원

일시	 6.16.(목) 20: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티켓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일시	 6.18.(토)~26.(일) 금 19:30 / 

	 토, 일 16:00 (*월,화,수,목 공연 없음)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티켓	 전석 30,000원

일시	 6.30.(목) 11: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티켓	 전석 25,000원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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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주소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1577-7766

공연, 전시부터 작지만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 

만능 소리꾼 이자람이  

들려주는 전통 판소리

이자람 판소리 갈라 <바탕>

이자람의 판소리 갈라 시리즈는 

고양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에서 

번갈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를 담아낼 

<바탕>과 아티스트 본인의 창작 

판소리로 꾸며지게 될 <작창>으로 

구성된다. 특히 <바탕>은 전통 

판소리의 눈대목들로 구성하여 

이자람이 가장 잘 풀어가는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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